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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 세계 LNG선 수주 싹쓸이
삼성-현대, ExxonMobil 2단계 프로젝트 낙찰유력 … 경쟁기업 첫 연대

세계 최대규모의 LNG선 수주전으로 주목을 끌어온 ExxonMobil 프로젝트와 관련해 1차에 이어 2차 입찰에

서도 국내 조선기업 빅(Big)3가 수주를 휩쓸 전망이다.

특히, 수주전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입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컨소시

엄은 해외입찰로는 국내 조선기업간 첫 연대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박․해운 전문지 Trade Winds 등에 따르면, 20만입방미터(㎥)급 LNG선 20척(확정분 8척+옵션 12척)을 

발주하는 엑손모빌 2단계(카타르가스 Ⅱ) 프로젝트 중 16척에 대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컨

소시엄이 각각 8척(확정분 4척+옵션 4척)씩 수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척에 대한 발주도 추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주가격은 평균 2억1500만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관측되며 최종 발표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과거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이 손잡고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선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은 있었으

나 경쟁관계의 국내 조선 빅3가 해외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조하는 적과의 동침 사례는 처음이자 매

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저가 수주경쟁 방지 및 납기단축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손잡기로 한 것으로 알

려졌으며 각각 절반씩 나주어 선박을 건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엑손모빌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오일 메이저인 엑손모빌과 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

로, 양사간 합작법인인 라스가스Ⅱ는 2004년 7월 말 14만5000㎥급 LNG선 8척에 대한 입찰을 이미 마무리했으

며 역시 양사 합작법인인 카타르가스Ⅱ가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건조된 LNG선 중 가장 큰 규모는 14만5700㎥급이었다. 1척당 약 1억7000만달러에 낙찰된 1차 수

주전에서도 전체 8척 중 대우조선이 7척을, 삼성중공업이 1척을 수주하는 등 국내 조선소가 압승을 거둔 바 

있다.

1,2차를 합하면 프로젝트의 총 수 주예상금액은 무려 53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2차 프로젝트인 카타르가스Ⅱ는 규모나 금액면에서 1차를 크게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여서 기업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됐었다.

현대중공업은 1차 프로젝트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은 채 LNG 생산능력 확충 작업을 벌이며 2차 프로젝트에 

대한 올인 전략을 구사했고 대우조선도 LNG선 분야의 충분한 건조 경험을 내세워 자신감을 표명해왔다.

더욱이 카타르가스Ⅱ는 2004년 말 24만㎥급 초대형 LNG선 12척도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조선기업간 뜨거운 수주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샅바싸움이 치열한 경쟁기업간 컨소시엄으로 앞으로 국내 조선기업간 상생이 활성화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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